
간화선이란 명칭은 묵조선을 염두에 두

고 붙 인 것 으 로 서 임 제 종 대 혜

(1089~1163) 스님의 가풍을 상징한다. 간

(看)은‘본다’라는 뜻이고 화(話)는‘공안’

이라는 뜻이다. 고인(古人)의 화두를 가지

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구하여 마

침내 깨달음을 얻는 이런 선풍을 간화선

(看話禪)이라고한다. 

먼저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 지혜가 생긴

다는 것을 주장하는 묵조선과는 달리 간화

선은 지혜를 우선하였고, 지혜를 얻으면

고요한 선정은 저절로 따라 오

는것으로보았다. 

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간

화선은 당나라 조주 스님

(778~897)의‘개에게는 불성(佛

性)이 없다’라는‘구자무불성(狗

子無佛性)’공안에서부터 시작

되었다고본다. 조주스님은당나라사람으

로어려서출가하여남전보원(南泉普願) 스

님 밑에서 이십 년 동안 머물렀고, 그 뒤 여

러스님들을찾아다니면서공부를하였다. 

여든 살에 대중들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

여 조주의 관음원에서 머물면서 사십 년

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을 맞이하여 가르치

며 선풍을 크게 드날렸다. 북쪽에서 남종

선(南宗禪)의 가풍을 크게 떨치던 조주 스

님은백스무살에입적하였다. 

시호를 진제대사(眞際大師)라고 받았고

저서로는 <진제대사어록(眞際大師語�)>

3권이 남아 있다. 그의 가르침이 참으로 컸

으므로 사람들은 그를‘조주(趙州)의 고불

(古佛)’이라고불렀다. 

당(唐)나라 말기에는 고칙(古則) 공안으

로 알음알이를 타파하는 선풍이 극에 달했

고, 송(宋)나라 대혜 스님에 이르러서 화두

를 전문적으로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

하게일어났다. 

뒷날 임제종에서는 이 주장을 전폭적으

로 받아들여 공부의 기준으로 삼은 뒤 간

화선의선풍은더욱드날리게된다. 

이러한 선풍은 오늘날까지도 끊어지지

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. 송나라 이후에

는 선종과 정토종을 결합시켜‘아미타불

(阿彌陀佛)’네 자를 공안으로 삼는 선풍도

한 때 크게 일어났다. 이것 역시 간화선의

일종으로 보기도 한다. 간화선을 공부하는

방법에 대하여 <선가귀감> 15장에서는 이

렇게말한다.

日用應緣處 只擧狗子無佛性話 擧來擧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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便是當人放身命處 亦是成佛作祖底基本

也

날마다 맞이하는 인연 속에서 다만“개

에게는 불성이 없다”라는 화두만 들고 오

고 가며 끊임없이 의심하여 공부를 챙겨가

다,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도 알 수 없

으며 아무 재미도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

뜨거워지고 답답해질 때, 바로 그 자리가

목숨을 놓아 버릴 곳이며 또한 부처님이

되고조사가되는기본바탕이된다.

조주 스님에게 어느 날 어떤 스님이“개

에게도 불성(佛性)이 있습니까?”라고 물으

니, 조주는“없다”라고 하였다. 경에서는

꿈틀거리는 보잘것없는 미물들도 다 불성

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는 무슨 까닭으로

“없다”라고말했는가? 

몽산 스님은 <몽산법어> ‘무자(無字) 십

절목(十節目)’에서 말하기를“만약 조주

스님의 선(禪)을 말로 밝힐 수 있는 것이라

고 한다면 뒷날 쇠몽둥이로 맞으리라”고

하였다.

그렇다면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할까?

화두를 들 때 조금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

는 온갖 재주들은 조금도 써먹지 말아야

한다. 다만 오고 가며 앉고 눕는 삶 속에서

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도

록 해야 할 뿐이다. 기쁨과 노여움, 슬픔과

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제멋대로 이리저리

분별하지말아야한다. 

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공부를 챙겨 나가

다가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도 알 수

없으며 아무 재미도 없어 마음이 뜨거워지

고 답답해질 때, 바로 그 자리가

산 사람의 목숨을 내던질 곳이

다. 이와 같은 경계에 이르러 놀

라 선뜻 물러날 마음을 내지 말

아야 하니, 이때가 바로 부처님

이 되고 조사 스님이 되는 소식

이기때문이다.

서산스님은말한다.

“어떤 스님이‘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

까?’하니 조주 스님은‘없다’라고 하였

다. 이 한 마디는 종문(宗門)의 한 관문이며

못된 지견을 꺾는 무기이기도 하며 모든

부처님의 얼굴이기도 하며 모든 조사 스님

들의 골수이기도 하다. 이 관문을 뚫은 뒤

에라야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 될 수 있

다.”

오조법연스님은게송으로말하였다.

趙州�刃劒寒霜光焰焰

擬議問如何分身作�段

시퍼렇게날이선조주스님칼

서릿발기운처럼번뜩이는데

이리저리무어라고물을라치면

그자리서몸뚱이가두동강나리.

■원순스님(송광사인월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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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의 조건

최근축구골키퍼김병지선수가사찰에들렀다가월드컵4강

을기원하는‘기와불사’에동참했다고해서불자들의관심을끌

었지요? 아마도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람을

담았겠지요. 그런데 기와불사가 무엇일까요? 사실 절에 가면

‘대웅전불사’‘중창불사’‘범종불사’‘개금불사’등 불사(佛事)

라는말을자주보고듣습니다. 

원래 불사의 의미는‘부처님의 덕을 널리 펴는 것’또는‘중생

을 교화하는 일’이란 뜻이었습니다. 하지만, 후대에 와서 의미가

조금달라졌습니다. 가령법당을새로짓는다든가, 탑을세운다든

가, 범종을새로조성하는등의일을불사라고하게된것이지요. 

그럼 불사란 무슨 뜻일까요? 일반적으로 절과 관련된 일을 하

는 것을 통칭합니다. 뿐만 아니라 불사는 어떤 일이든 개인적인

것이 아닌 공적으로 불교를 위해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일 모

두를불사라고합니다. 

이처럼 모든 것이 불사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의 모든 재산과

기물들이 공유물로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식에서 출발했

습니다. 김철우기자 in-gan@buddhapia.com

불사(佛事)

<17> 개에게도 불성(佛性)이 있습니까

조주 스님‘구자무불성’화두

끊임없이 공부 챙길 것 강조

혜능의 구결이 한편 엉터리이면서 매우

독창적이고, 실참적(實參的)이라는 것을 누

구나 느꼈을 것이다. 혜능은 경전의 원래

의미와 문맥을 덮고, 천연스레 자신의 이야

기를펼쳐나간다. 그렇다. 삶과경험이목소

리를 높일 때, 한때 스승이었던 경전의 낡

은 문자는 이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

다. 그렇게 경전을 발 아래 두지 못했다면,

아직 경전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, 마

찬가지로 스승을 넘지 못한다면 그는 똑똑

한제자라고할수없다. 

혜능의 구결 정신을 다시 한 번 정리해

보기로한다. 이는곧<육조단경>의정신이

기도하다. 

혜능과신수

신수의 점교는 계율과 선정의 작법(作法)

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

권한다. 이는 <법구경(法句經)>의 가르침,

즉“여러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뭇 착한 일을

해 나가라.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라앉힐지

니, 이것이 여러 부처의 가르침이니라(諸惡

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是諸佛敎)”와 같은

정신을표명하고있다. 신수는이길을철저

히밀고나가신비한위광을얻고, 이윽고측

천무후의심복과귀의를얻기까지했다. 

혜능의돈교는그러나좀달리말한다. 그

는 마음은 본시 자유로운 것이라 안에도 밖

에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.

그가 처음 저자거리에서 들은 <금강경>의

권고처럼, 비밀은“어디에도마음을머물지

말고 마음을 내는데(應無所住而生其心)”에

있었다. 

그러자면 마음속의 불순물과 고착을 걷

어내야 할 것이다. 여기 범부의 습기뿐만

아니라 법을 성취하려는 수행자의 욕심까

지걷어내야한다. 

다시 말하지만 불교는 무엇인가를 하라

고가르치지않는다. 다만, 자신이누구인가

를알고, 자신과대면하도록가르칠뿐이다.

백척간두(百尺竿頭), 법을 위시하여 일체의

기대를 버릴 때, 그 진일보(進一步) 앞에 천

신이하늘수레를대령할것이다. 

그래서혜능은불교의전경전을“자신과

대면하라”는한구절로집약시켰다. 

<육조단경>의정신, “너는이미부처다”

혜능의 돈교는 그동안의 불교를 근본적

이고 파괴적이며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

다. 그 핵심은 부처를 자신의 밖이 아니라

자기 안에서 발견한데 있다! “너 자신이 곧

부처이다(心卽是佛)!”

그동안의 불교는 저쪽 언덕에 거룩한 부

처들이 있고, 이편 언덕에서 한심한 내가

그분들을 경배하고, 그분들을 닮기 위해 길

고 고된 수련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었

다. 육조의 선은 이 점교(漸敎)의 발상을 일

거에쓸어버렸다. 

“다시 기억해라. 네가 곧 부처이다. 너를

하찮게보는사람들의혀에속지마라.”

이 돈교(頓敎)의 선언으로 하여 그동안

불교를 구성하고 있던 수많은 코드들이 혹

은 버려지고, 혹은 전혀 다른 얼굴로 재편

되었다. 그 자신불(自身佛)의 혁명이 <육조

단경>이다. 그 메시지, 혹은 강령을 다음과

같이요약할수있다. 

1) 팔만대장경의 가르침들이 더 이상 유

효한 지침이 될 수 없었다. 깨달음의 비밀

은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있으니, 그것은

경전의 문자를 통한 지식으로 발견할 수 있

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. 그래서 불립문자

(不立文字) 교외별전(敎外別傳), 즉‘정보에

의지하지 않는, 경전 밖의 진실!’이 선의 표

어가되었다. 

새로운것과낡은것의조화

전통적경전과수행법들을버렸으니, 선은

새로운독자적방법을개발해야했다. 그것이

선의얼굴과트레이드마크가될것이었다. 

육조 혜능은 그러나, 전통 전체를 내버리

기보다, 그 오래된 부대에 단순화 직절화의

새 술을 담는 쪽을 방법을 택했다. “새 술을

헌 부대에”담는 것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

을 조화시키려는 전략의 결과이다. 너무 파

격적이었다면 준비 안 된 청중들은 등을 돌

렸을것이다. 이전통존중적(?) 태도는나중

선의 파격과 파천황에 비추어보면 오히려

온건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. 

그는 전통적 불교의 교학과 수련법들을

‘마음의 즉각적 파지’하나로 귀착시켰다.

가령예를들면이런것이다. 

2) 팔만대장경은 결국 내 마음 속의 부처

를 깨닫게 하는 보조 장치이므로, 굳이 버

릴 것은 없다. 그러나 그 문자에 끌려 다니

지 말고, 핵심적 취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

요하다. 그는 평생 <법화경>을 읽어왔다는

어느 학승을 향해, “그 근본 취지를 깨닫는

것이 중요하다. 그렇지 않으면 <법화경>을

굴리는 것이 아니라, 그것에 굴림 당하게

된다.”고경고했다. 

그는 경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, 그

취지를 장악하는 것이 소승과 대승을 가르

는지표라고생각한다. 

3) 소승과 대승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

를 들어왔다. 그러나 혜능은 이를 새로운

각도에서 해석한다. 혜능의 새로운 교판(敎

判)에 따르면, “소승은 아직 문자의 숲에서

헤매는 사람이고, 중승(中乘)은 문자의 취

지를 대강 캐치한 사람, 그리고 대승은 바

로 그 자각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.

그럼 최상승은…그는 바로 그런 노력조차

필요없는사람을가리킨다.”

마음하나가다듬는것으로끝

4) 불교적 수련법에 대해서도 혜능의 생

각은 파격적이다. 그는“마음은 거울이 아

니므로, 어디 손댈 데가 없고, 손을 대려고

해서도안된다”고생각한다. 

그는 삼학(三學)이라 하여 주어진 계율을

지키고, 특정한명상에몰입하며, 불교식지

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

라고 생각했다. 그는 삼학 또한“마음에 아

무런 내적 외적 갈등이 없는 것, 자신의 불

성이 아무런 장애 없이 스스로의 빛과 활동

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”으로 파격적으로

재정위한다. 

앞의 <금강경> 4장 구결에서 보았듯이,

보시(布施)조차, 남을 향한 베풂이 아니라,

제 마음 속의 먹구름을 흩어내는(普散) ‘자

기정화’로읽는것을보라. 

특히 <육조단경>은 기존 불교에 대한

‘파격적 재 정위’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

언이 아니다.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

수는없지만, 하나더예를들어보자. 

그는 좌선이라는 전통적 수행법도 앉아

서 호흡을 가다듬고, 명상에 빠져드는 특정

한 작법(作法)이 아니라, “자기 마음이 아무

런 외적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, 본래의 빛

을차단하지않도록하는각성의길”이라고

돈교적으로변용해서해석해나간다. 

그는, 

5) 이 마음의 자기 각성을 유지하는 것이

불교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믿는다. 그밖에

다른 어떤 외적인 장치도 인정하지 않는다.

그는 불교가 오랫동안 그린 꿈인 서방의 정

토나 극락도 실재하는 나라가 아니라, 마음

의각성이주는안락함으로해석했다. “

서방 정토는 없다. 그것은 지금 여기, 당

신들의 마음 안에 있다.”놀라는 무리들에

게 그는“어디, 한번 보여주랴”라고 농을

할정도이다. 

이 혁명으로 하여 불교는 새 생명을 얻게

되었다. 7세기 선의 태동이 없었다면, 불교

는 교학의 형식과 승려들의 권위에 눌려,

삶과 절연되고 대중들과 유리되면서 서서

히 자신의 생명을 꺼트려나갔을 것이다. 틀

림없다. 자연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

들을 멸종시키고, 새 생명들을 잉태시킴으

로써 자신의 생명력을 일신해 왔으니. 어디

자연만인가, 문명이그렇고, 불교가그렇고,

유교가그렇고, 지식또한그렇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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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능의 돈교, “새 술을 헌 부대에”


